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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관장요법의 임상적용에 대한 문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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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for clinical use of coffee enema using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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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terest in detoxification therapies is increasing. Coffee enema has been most frequently used as 

one of detoxification therapies. However, there is lack of scientific basis for coffee enema, regarding its 

clinical efficacy and safety respectively. This study aimed to produce the general features of coffee enema 

such as definition, protocols, clinical applications and efficacies, and side effects. Total 37 articles coffee 

enema were collected from 7 databases including PubMed, and reviewed thoroughly. The majority of papers 

were review studies or case reports for effects/side-effects of coffee enema. The quality of papers was 

generally poor, and no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RCT) was exist. This study shows the current 

status of coffee enema-related study, and suggests the demand for RCT study to develop the evidence-based 

detoxification therapy using coffee e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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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독이란 간과 신장의 생리적 작용에 의해 발

한, 구토, 소변과 대변을 통하여 체내 축적된 독

소를 제거하거나 중화하여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

는 과정이다. 건강한 신체는 정상적인 생리작용

을 통해 자정작용과 외부 침입 이물질에 대한 면

역력을 가지고 있어 해독능력이 있으나, 이 기전

이 깨지게 되어 해독능력을 넘어선 범위의 독소

가 축적되면, 병리적 반응에 따라 질병이 발현된

다. 현대인들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오염된 음

식물과 자연에 현저히 노출되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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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독소 축적에 따른 질병의 발생을 인식한 현

대인들은 이에 대한 치료를 인위적으로 합성한 

화학적 약물의 복용이나 침습적 방법인 수술보다

는 보완대체의학을 통하여 체내 면역력을 높혀 

내 몸의 자정작용에 의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

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 하여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가 높아져 있다. 세계보건기

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1차 보건의

료로 대체의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이는 병원입원료를 상회하는 건강비용을 차지

한다.[1-3] 그 중 인체 내에 쌓인 독성물질과 노폐

물을 배출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해독요법 혹은 

디톡스 요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

이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독요법으로는 절

식요법, 식이요법, 장 요법, 비타민요법, 관장 요

법 등이 있는데, 이중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해

독요법은 커피관장요법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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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관장이란 해독작용을 위해 커피 관장액을 

직접 직장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카페인이 직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 담

즙의 배출을 도우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뽑아

내는 방법이다.[5-7]커피관장을 처음 치료에 사용

된 예는 1910년대 독일에서 찾아 볼수 있는데, 

당시 연합군의 봉쇄로 물류공급이 끊긴 독일군은 

병사들의 수술 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공급이 끊긴 모르핀 투여대신에 커피를 관

장물통에 섞어 사용하였고, 실제로 진통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이 보고서를 읽은 독일계 미

국인 암 전문 막스거슨 박사가 1920년대에 간에 

축적된 독소와 혈액 속 유리기를 제거함으로써 

몸을 해독화 시키는 목적으로 커피 관장 법을 제

창하였다[6,8-10).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독요법

으로 사용해온 커피관장은 최근 들어서 해독을 

통한 통증완화, 변비나 설사 등의 소화기계 질환

치료, 비만억제 및 암 치료 등에 응용하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커피관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의학자들과 경험자들의 임상경험

을 토대로 환자들에게 소개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커피관

장을 이용하는지, 커피관장의 효과에 대한 과학

적 근거가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증례보고가 있

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미미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커피관장요법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관련 문헌을 모아 커피관장요법을 주제로 한 논

문의 계량적 통계를 통해 커피 관장요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논문은 커피관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커피관장과 관련한 임상적 

관찰연구를 연구 디자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

두 조사하여 논문 수, 연도, 발행국가, 연구디자

인, 주제를 분석하여 커피관장에 대한 정의, 방

법,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문 검색 데이터 베이스는 국제의학데이터베

이스인 PUBMED와 국내의학데이터베이스인 

NDSL(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KISS(한국학술정

보), RISS(학술연구정보사이트), 국회전자도서관, 

KMBASE(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대전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였고, 2013년 9월까지 발행

된 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하여 논문의 참고문

헌을 통한 관련 논문의 검색을 함께 진행하였으

며, 이외에도 단행본으로 출간된 관련서적과 국

내외 정부 관련기관의 조사연구와 가이드라인, 

학회 강의 자료를 구입하여 필요한 범위를 요약 

및 발췌하였다. 

논문의 검색 키워드는 오직 “커피관장” 과 

“coffee enema”로 한정하였다. 

Ⅲ. 결 과

1) 커피관장을 주제로 한 논문의 계량적 통계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7개 의학데이터베이스

(PUBMED, NDSL, KISS, RISS, KMBASE, 국회

전자도서관, 대전대 전자도서관)에서 2013년 9

월까지 ‘커피관장’ 혹은 ‘coffee enema’를 키워

드로 검색하여 커피관장요법에 관해 등록된 논문

을 연구디자인에 관계없이 모두 검색하였다. 이

에 총 36건의 논문을 검색하였는데, 그중 다른 

논문에는 참고문헌으로 쓰였으나 abstract를 찾

을 수 없었던 6건의  논문을 제외한 30건의 논문

만을 본 고찰에 포함하였고, 1건의 출간된 단행

본과 1건의 학회 강의자료를 포함하였다. 하여 

본 논문에 포함된 총 문헌 수는 32건으로 이는 

커피관장요법에 대한 의학적 운용에 비하여 국내

외 연구는 매우 미진함을 보여 주었다.

논문이 출간된 연도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에 

1978년 발행된 논문에서 처음으로 커피관장요법

이 언급되었고[8] 이후 1980년대에 3건(9%), 

1990년대에 2건(6%), 2000년대 이후 26건

(81%)이 발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발행된 26

건의 논문 중에서 2000년대 초반(2000년-2004

년)에 발행된 논문은 6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0

건의 논문은 모두 2000년대 중반(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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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현재까지 발행된 논문이다. 이것으

로 보아 커피관장요법에 대한 문헌적 언급은 약 

30년 전에 처음 있었으나, 그 후 연구가 미진하

다가 대체의학 요법이 대중의 관심을 갖게 된 

2000년대 이후부터 다시 의학자들의 관심을 얻

어 커피관장요법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오

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로 나누어 보면 총 

32건의 논문 중 국내 발행 16건, 국외 발행 16건

으로 커피관장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은 국내외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외엔 1978년 처

음 커피관장에 대한 논문이 발행되고, 1980년대

에 3건, 1990년대에 2건, 2000년 이후로 10건

이 발행된 반면, 국내엔 2002년도에 처음 커피관

장에 대한 논문이 발행되었다.[Fig.1] 

[Fig.1] 국내, 국외 연도별 커피관장 관련 연구 

논문 발행 추이

포함된 논문의 형식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커

피관장에 관한 내용고찰을 포함한  종설논문이 

14건,[5-8,11-17] 커피관장의 부작용에 관한 증례보

고가 11건[18-28], 커피관장의 효과에 대한 증례보

고가 3건[29-30,35], 변비환자를 대상으로 커피관장 

전 후 변비정도의 변화 및 만족도를 확인한 후향

적 연구논문 1건[31], 커피관장군과 커피경구투여

군 간의 약동학적 차이와 항산화작용 차이를 연

구한 실험논문 2건[32-33], 그리고 기타 커피관장 

관련 미국 암센터 투자현황보고 논문 1건[34]으로 

커피관장에 관한 종설논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커피관장의 부작용에 관

한 증례보고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Fig.2] 커피관장으로 유발된 부작용 질환 중 

급성대장염이 6건[20-21,25-28]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화상이 2건[19,22], 뒤이어 대장천공[18], 패혈

증[23], 전해질불균형으로 인한 사망[24]이 각각 1

건 보고 되었다. 

[Fig.2] 본 논문에 포함된 연구논문 연구디자

인별 분석   

2) 커피관장 요법에 대한 내용분석과 요약 

2-1) 커피관장의 정의 

관장이랑 관장액등을 항문에 삽입 혹은 점적하

는 방법으로 직장을 통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치

법으로 해독작용을 목적으로 한 약물외용법의 일

종이다. 해독이라고 하면 중독된 상태를 풀어준

다는 의미로 중독증은 물질이 경구, 호흡, 피부등

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혈장, 신경, 세포 조직 

등에 여러 가지 독작용을 나타내는 병증을 가리

킨다.[36] 커피 관장이란 해독작용을 위해 커피를 

관장 액으로 사용하여 이 물질을 직접 직장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카페인이 직장점막을 통해 흡

수되어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 담즙의 배출을 도

우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다.[5-7] 

2-2) 커피관장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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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관장의 방법은 환자와 시행자에 따라 변형

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제창된 거슨요법에 의

한 표준적인 커피 관장 법에 따르면, 약 1리터 가

량의 정수된 물을 끓여서 3 큰 스푼의 가볍게 볶

은 커피를 넣고 3분가량 더 끓인 뒤 온도를 낮추

고 15분 동안 더 끓인 후 식힌 뒤 천이 부착된 

여과기로 거른 후에 남은 양을 확인하여 증발된 

수분만큼 물을 채워서 전체 900ml정도 관장 물

을 사용한다. 이 중 1회 관장에 사용되는 커피 혼

합물(225ml의 커피 농축 물에 1리터의 물을 혼

합)을 체온과 같게 데워서 관장용 통을 처음엔 

흘러내리지 않게 튜브를 잠근 뒤, 몸보다 약 40

센티미터 정도 높은 곳에 걸고 튜브 속 공기제거

를 위해 소량의 액체를 먼저 흘려보낸 뒤 관장 

액을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주입한다, 관장의 시

간 또한 다양할 수 있으나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대게 12-15분 동안 커피관장을 시행하며, 이는 

인간의 전체 혈액이 각 세포로부터 독소를 옮기

며 4-5차례 간을 통과하며 조직으로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시간이다. 보통은 관장물이 장으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게 오른쪽으로 눕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6-7,13,15,37]

2-3) 커피관장의 효과와 기전

커피관장은 관장을 통해 항문근처의 연동운동

을 자극하고 카페인이 직장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곧바로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면 커피 성

분 중 팔미트산이 간의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켜 

담즙을 희석시키고 담즙배출량을 증가시켜 소화

기 밖으로 독성물질을 씻겨 장의 해독작용을 돕

는다.[5-7,14,30] 미네소타병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

면, 커피관장이 glutathione S-transferase라는 

간 효소를 자극하여 혈액 속 유리기와 반응하여 

담즙을 중화시켜 혈류중의 독소를 전자친화성 활

성산소와 결합하여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

였다고 입증하였다.[5,7] 커피원료인 커피 생두에

는 폴리페놀인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을 포함하여 

25종 이상의 유기산과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있는데, 카페인 뿐 아니라 커피 속에 있

는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과 같은 화학물질은 

혈액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보다 부드럽게 배

출하도록 도와준다.[16] 하여 커피 관장을 통해 간 

문맥을 거쳐 간으로 보내진 칼륨은 적혈구가 산

소나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도와 간에 포도당을 저장하는데 관여하며 통

증경감에 효과를 준다고 한다[5]. 커피관장은 간

의 해독 작용 외에도 지방 대사를 돕기도 하는데, 

이는 커피 속의 카페인이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

이 있어 간 기능의 활성화로 지방 대사를 돕는 

기전을 거친다.[7,16] 하여 커피관장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지방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

가 있다.[29] 2005년에 국내 한방병원에서 50명

의 지원자에 커피관장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CAS 수치에 입거하여 결론을 도출 한 연구에 따

르면 커피관장이 변비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14] 2011년 국내에서 진행된 실

험-대조군 실험에서 역시 커피관장이 지질의 감

소, 혈구수의 변화, 콜레스테롤의 감소, 갑상선 

기능의 항진효과와 성호르몬의 증진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16]. 암치료에도 커피관장이 사용

되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면역약침과 커피관장의 

병용치료로 장내의 숙변제거와 결장과 인접한 간 

주위 혈관의 기능 개선시켜 방광암치료 에 효과

를 본 증례보고를 찾아 볼 수 있다.[35] 이외에도 

커피관장으로 면역력을 높여 염증치료에도 도움

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보고에 따르면 류마토이

드 관절염의 치료에 관장요법이 쓰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30] [Table.1] 

         

2-4) 커피관장의 효과에 대한 반론 

커피관장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단일 증례보고

나 종설논문 속 치험 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게

재된 것들이 많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후향

적 연구 역시 환자 대상 범위가 적어 유의성 있

는 결과로써의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국내 연구

에 따르면 세포 독성 T-cell 혹은 활성화된 대식

세포가 증가 한다 던가 면역반응매개물질이 증가

한 실험적 근거 없이 커피관장이 면역기능을 향

상시킨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커피

관장의 효능입증을 위해 실험연구를 통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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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커피관장의 주요 효능연구

Author (1st) Year Effect of coffee enema

Lee MJ[5] 2004 해독작용(담즙분비촉진), 통증완화, 활성산소 배출

Cassileth B.[6] 2010 담즙희석, 노폐물 배설

Green S.[7] 1992 glutathione S-transferase 활성화지방대사

Song MY[14] 2005 변비 증상완화

Song CH[16] 2012 지질감소, 혈구 수 변화, 콜레스테롤감소, 갑상선대사

Cha YY[29] 2006 비만치료

Lee SW[30] 2003 염증치료(ESR수치감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Kim DS[35] 2002 암치료 보조요법

인 담즙 양 증가, 복수감소등의 수치화된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21] 또한 면역약침과 

커피관장의 병용치료로 장내의 숙변제거와 결장

과 인접한 간 주위 혈관의 기능 개선으로 방광암

치료 효과를 본 증례보고에 대해서도[35] 이 역시 

비세균 항염증 반응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21,25] 또

한 커피관장이 커피에 대한 효과로 인해 해독작

용을 한다하면 커피를 경구투여로 했을 때와의 

효과 차이를 실험한 논문도 있는데, 커피를 경구

투여 하여도 위나 소장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들

어가므로 관장을 하여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것

과 커피를 마시는 것에 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32,33] 또한 커피관장으로 담즙 산

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에 입거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담즙산은 글루타치온 성분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는 연구논문도 있다.[21] 

2-5) 커피관장의 부작용

본 논문에서는 커피관장의 부작용에 대한 전반

적인 고찰을 다룬 논문은 찾을 수 없었고, 커피 

관장으로 인한 2차적 질환이 발생한 임상 케이스

를 증례보고 형식으로 보고하면서 커피관장의 효

과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논문을 찾을 수 있었

다.[18-28] 커피관장을 함에 있어서 관장 법 자체

에 의한 물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관

장용 커피 물 원료 자체의 문제로 화학적인 손상

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고온의 관장 액에 의해 열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관장용 카테터

에 의한 기계적 점막손상을 입고, 손상된 부분을 

통해 관장 액이 점막 하 층으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21,26]  변비

치료를 목적으로 쓰이는 관장의 경우, 장속에 숙

변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환자라면 장의 연동운

동저하로 커피 관장 액을 모두 흡수하기 힘들어 

통증이 발생 할 수 있다. 또 장에 가스가 가득 찬 

환자의 경우 관장물이 직장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7,14] 이 외에도 커피관장을 오래하

게 되면 많은 담즙이 방출되어 위로 역류하게 되

는데 이 경우 산성의 위 속에 알카리 성인 담즙

이 흘러들어가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면서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38] 커피관장으로 유발된 부작용 질환 중 급성

대장염[20-21,25-28] 직장화상[19,22], 및 대장천공과
[18] 같은 대장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

물게 패혈증[23]이나 전해질불균형[24] 같은 전신

질환도 보고되는데, Eisele JW에 따르면 커피 관

장으로 인해 유발 되었을 확률이 높은 저 나트륨 

혈증과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2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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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커피관장의 부작용 case report 정리

Author (1st) Year Effect of coffee enema

Song MY[14] 2004 오심, 구토

Kim S[18] 2012 대장천공

Jones LE
[19]

2010 직장화상

Keum B.[20] 2010 직장 결장염

Lee CJ[21] 2008 급성 대장염

Sashiyama H
[22]

2008 직장화상

Margolin KA[23] 1984 혼합세균감염 장 패혈증

Eisele JW[24] 1980 전해질 불균형 (저나트륨혈증, 고칼륨혈증)

Choi JW
[25]

2005 대장염

Yoon WJ[26] 2005 대장손상 (대장점막 궤양)

Park SC[27] 2008 직장대장염

Seo CH
[28]

2009 대장염

하여[24] 커피관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

다.[Table.2]

Ⅳ. 고찰 및 결론

디톡스라 불리는 해독요법은 최근 들어서 여러 

의학자들에 의해 연구를 통한 효과입증 논문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 브루스는 해독요법을 10단

계로 나누어 사람이 환경 속에서 독소를 완전하

게 제거할 수 없다면 해독요법을 통해 독소를 제

거하여 체내 항상성을 유지해야한다고 하였고
[38], 피터는 해독요법을 6단계로 나누어 건강에 

장애가 되는 독소를 장내 순환 증진을 통해 배출

하고 체내장기의 기능을 회복, 강화하는 기전으

로 소개하며 해독설문지를 이용하여 중독증을 수

치화 하였다.[39] 한의학에서는 독을 성미가 특정

적으로 치우쳐 체내 질병을 유발한 물질로 규정

하여 기미의 편향성을 가진 약물이나 경락의 소

통을 통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신체를 건강하

게 유지시키는 것을 치료로 삼는데, 이러한 기본 

전제는 해독요법에 응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41] 

이러한 여러 논문을 종합하여 봤을 때 해독요법

은 크게 청소- 재건-유지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화기관 및 주요 장기로 점액질과 독

소를 청소하여 조직을 건강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든 뒤 생활과 식이습관의 교정을 통해 인체 면

역력을 높여 독소축적을 예방하고 저항력이 강한 

인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해독

요법 중 관장요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장

요법 중 커피관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

다.[5]

 한의학에서는 발한, 구토, 배설물 배출을 통한 

한, 토, 하의 방법이 상한론에 소개 되어있는데, 

이는 해독요법의 정의와 크게 일치하는 바이

다.[41-42] 또한 인도 아유르베다의학에도 판차카

르마 라는 해독요법이 있는데 이는 와마나(구토

요법), 위레차나(하제요법), 나스야(비강요법), 스

네하바스티(약초오일관장), 니루하바스티(허브 

디콕션 관장), 락타 모크샤(사혈요법) 으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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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뉘며,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관장요법을 

해독요법의 한가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43]

이후 많은 의가와 서양의학자들에 의해 발전되

어 온 관장요법은 단순한 대변배출이나 해독작용 

이외에도 의학적 목적으로 방사선 진단을 위한 

바리움 관장, 분만 전 시행 비눗물 관장, 수술 전 

대장을 비우기 위한 관장, 간성혼수 치료를 위한 

락툴로스 관장 등을 응용하여 발전해 왔다.[25,28] 

커피관장은 1920년대에 독일계 미국인 암 전문 

막스거슨 박사가 처음 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본 논문의 고찰을 통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불문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 환자들의 독소제거를 

통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관장이 사용되었고, 

특히 1920년대 커피관장이 제창된 이후, 2000년

대 들어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관장을 이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커피 관장에 대한 연구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단순한 증례보

고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한 임상 케이스 열거 형

식으로 게재된 논문이 대부분이라 연구논문으로

써의 유의성 있는 결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후

향적 연구와 실험논문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이 

논문들 역시 연구 대상 범위가 너무 적어 커피관

장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로서는 부족하다. 또한 커피관장요법에 대한 효

과에 대해 반박한 반론논문에 대한 재반론의 논

문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피

관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와 안전성

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상범위를 포함

한 전, 후향적 임상연구결과와 무작위배정, 이중 

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연구논문이 효과에 대

한 근거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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